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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령관격인 경영인의 문제점17-04-18a

한 회사나 대 구릅의 성패가 한 사람의 사령관급 경영인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비상한 경영인이 들어와서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별 볼일 없던 회사를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경영인들은 업계에서나 사회의 촉광을 받으면서 그를 찬양하는 형용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록스사의 데이비드 컨 회장, 뉴코사의 켄 아이버슨 회장, 리 아이아코카 회장등이이런 유능경영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한 경영인들도 그들의 지도력을 분석하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진격!!” 구호처럼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사령관 격인 경영인과 부하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촉매역할만을 하는 조용한 자도자 격인 경영인이 두 부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경영형태는 다 곧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됩니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성장을 지속시킬 후계자의 양성하는 일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나를 따르라, 진격!!” 식의 경영인으로는 헨리 싱글튼 (Henry Singleton) 같은 경영인을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인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머리도 명석했으며 사업수완도 비상했습니다.  인수합병의 귀재라고 알려진 그는  그가  창설한 텔레다인 (Teledyne)  사를  창설한지 6년만에 포츈 500대기업의 대열에서 293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비상한 경영능력에 월가와 경영인들은 혀를 내둘렀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는 100개 기업을 인수했고 130개의 회사를 그의 산하에 두었습니다.  사업분야도 각종 금속업으로부터 보험회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했습니다. 전 경제계의 곽광을 받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업무이다.”

그랬던 텔레다인이 1995년에 알레게니 (Allegheny) 라는 회사에 합병되기 직전에 텔레다인의 주가는 일반 주가보가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헨리 싱글튼씨는 비범한 사업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후계자를 기르는 일에나 경영의 체계화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선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때 야당당수이었던 조병옥 박사의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치란 혼자하는것이 아닙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감님이 듣지를 않아요.” 저는 70여년 전에들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독불장군식 경영인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을 체계화 시켜서 최고경영인은 합의를 이루는 촉매역할을 하는 회사는 성장을 지속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게 됩니다.


창업주들은 시야가 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손으로 기업을 이룩한 창업주들은 그 분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자기 도취에 삐지기 쉽기 때문에 후계자의 양성을 하지 않을 경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장래를 내다보는 경영인은 본인의 자녀의 경영능력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친이 이뤄 놓은 기업을 2세가 인수하고 쇠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록 젊은 경영자라고 할찌라도 자기를 뒤이어 회사의 성장을 지속할 능력을 항상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자녀라고 할찌라도 성장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혈통이 이어지지 않은 경영인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인 월마트는 청업자인 샘 월튼의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주주로 남아 있고 유능한 경영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최대의 호텔 체인인 매리옷 호텔은 창업자의 장남이 경영을 맡아서 부친이 기대했던 규모보다 훨씬 크게 회사를 성장시켰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릿츠 칼튼, 라마다 인터내쇼날, 패어필드 인 호텔, 메리옷 코트야드 등등 인수합병을 잘 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선망을 사고 있습니다. 윌리야드 매리옷씨는 자기의 장남보다 회사를 더 잘 경영할 사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아들을 경영후계자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던 남이 되었던 능력있는 후계자를 일찍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멋진 경영인들이  수행할  임무일 것입니다.  끝

